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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2년 보스톤팝스 불꽃놀이 스펙테큘라 쇼가

3년만에 보스톤 찰스강변 에스플라나드에 위

치한 해치쉘에서 7월 4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

지 열린다. 

올해 스펙테큘라에서는 1974년 보스톤독립

기념일 축제 이벤트에 차이코프스키 1812 서

곡을 연주하며 대형 불꽃놀이를 첨가시킨 데

이비드 머거(David Mugar)씨를 기념하는 스

페셜 시간을 갖는다. 

보스톤 팝스 키이스 로카트 지휘자는

“2019년이래 처음으로 다시 찰스강 에스플라

나드 무대에 돌아와 불꽃놀이 스펙테큘라의

자세한 연주 내용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기쁘다

”며 “축제에서 커뮤니티를 한데 어우러지

도록 묶는 것은 음악보다

3년만에 돌아온 보스톤 팝스
불꽃놀이 스펙테큘라 

▶▶7면으로 계속

올여름 또 한차례 코로나 급증사태 오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오

미크론 하위변이인 BA4와 BA5가 매사추세

츠와 미국에서 점차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은

올여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세가 상당수 증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BA4와

BA5의 감염자수는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그

동안 지배종이었던 오미크론 하위변이 BA.2

와 BA.2.12.1.를 밀어내고 우세를 점하고 있

다. 

MIT와 하버드 공동 브로드연구소의 연구

진들은 지난 6월 중순 매사추세츠 주내 약 절

반의 감염자가 BA.4 와 BA.5에 감염된 것이

라고 추정했다. 불과 1주 ▶▶4면으로 계속

면역 피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 BA4와 BA5 급증 
MA서 이미 증가세 시작, 실내와 고위험지역 마스크 착용
FDA, 올가을 BA4와 BA5 대응한 부스터 백신 준비 권고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종인 BA4와 BA5가 미국내와 매사추세츠에서 우세종을 차지하며 올 여름 휴가철 감염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면역과 감염 항체면역을 모두 피하는 이 변이종은 백신
접종자에게 중증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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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평통, 6.25 한국전 참전용사 묘비 태극기 달아 기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은희,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

스턴협의회(회장 한선우)는 6.25전

쟁 7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6월 25일

우번에 있는 우드브룩묘지(Wood

brook Cemetery)에서 참전 용사 묘

비에 성조기와 태극기 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에

는 평통 자문위원, 한미노인회와 상

록회 등 지역사회 한인 및 학생 총 40

여명이 참석해 한국전 참전용사들

의 묘비를 청소하고 국기를 달아 감

사와 조의를 표했다.

한선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72년

전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자유수호

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 분들

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고 말하고 “20년 가까이 보은행사

및 국기달기 행사를 해오며 느끼는

것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분들 대부

분이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사망

당시 가정을 이루기 전이라 아무도

돌보는 분들이 없어 우리가 돌보아

야 한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내

아들이 20세 나이에 전사했다면 과

연 자랑스러웠을지 아니면 원망스

러웠을지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고 덧붙였다. 

평통 위원들과 한인사회가 이국

땅에서 유명을 달리해 아무도 찾지

않는 참전용사들의 묘지를 청소하

고 태극기를 달아 마음을 표시하는

이유를 한 회장은 지적한 것이다. 

박찬모 청년분과 부위원장은 “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

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행사 침석자

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고 우번시

에서 재향군인을 담당하는 Bob

Davis 는 이날 행사에 함께한 모든

봉사자들의 노력과 지원에 감사하

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아들과 함께 참석한

오은희 간사는 “젊은 세대들이 6.25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많

아지면 좋겠다”고 말하며 함께한

참석자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우번 로컬 신문인 우

번 타임스에서 취재했으며 이 신문

은 곧 보도할 예정이다. 

우번 우드브룩묘지서, 40여명 참가해 행사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올해 첫 매사추세츠 한인사

회 골프대회인 충청향우회 친선

골프대회에서 이재영씨가 우승

을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이봉

옥씨가 우승을 안았다. 

6월 12일 일요일 보스톤 남쪽

캔턴에 위치한 폰카포그(Pon-

capoag)골프장에서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약 70여명의 한인들이

참가했다. 

여자부 2위는 진미선씨가 3위

는 김경애씨에게 돌아갔다. 남자

부에서는 이송옥씨가 2위 진중삼

씨가 3위를 차지했다. 근접상은

송수곤(남), 김영숙씨(여)가 수상

했으며 장타상은 이영순(여), 이

정일씨(남)가 각각 차지했다. 

충청향우회는 이날 골프대회

를 통해 거둔 수익금은 모두 자선

기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충청향우회 친선 골프대회 수

상자

남자부 우승 : 이재영 

여자부 우승 : 이봉옥

남자부 준우승: 이송옥, 3위 진

중삼 

여자부 준우승: 진미선, 3위 김

경애 

근접상 : 송수곤, 김영숙 

장타상: 이정일, 이영순 

bostonkorean@hotmail.com

올해 충청향우회 골프대회서 이재영,
이봉옥씨 우승

12일 충청향우회 골프대회에서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이재영씨(좌)에게 윤현권씨가 트로피를 건
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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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유색인종의 축제라 할

수 있는 MassQ Ball 2022: Origin

이 7월 9일 보스톤 하버드 식물원

(Harvard Arnold Arboretum)에

서 7월 9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개최된다. 

MassQ Ball 2022: Origin 에서

는 한국의 전통 춤을 비롯해 브라

질을 무술이자 춤인 카포에이라,

일본의 테이코드러밍, 힙합댄스,

아메리카원주민의 원주민 춤, 시

낭송, 멕시칸 뮤직, 설치 예술 등

다양한 세계의 예술과 문화를 경

험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춤은 오후 5시부터

-7시 시간대에 공연되며 박찬희

씨가 이끄는 공연팀이 참가한다. 

티켓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사

전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우천시에는 7월 16일로 순연하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617) 384-5209

로 할 수 있다.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

렌지라인 포레스트힐역에서 하차

하면 된다. 차를 가지고 방문시에

는 입구 밖 아버웨이, 버지 스트리

트 등 주위 거리에 주차할 수 있다

. 

다음은 공연 내용이다. 

2:00–4:00pm:

Dzidzor Azaglo, Spoken Word

Poetry

Sinha Capoeira, Brazilian

Capoeira

Andre StrongBearHeart Gaines,

Jr., Indigenous Dance

Ramiro Vaughan Purpose & Brian

Washburn, Hip Hop Dance

OrigiNation, African Dance

Karen Young with Micah Rose &

Mel Taing, Japanese Taiko drum-

ming

5:00–7:00pm:

Castle of our Skins, Black Clas-

sical Music

Jessica Chanhee Park, Boston

Korean Traditional Dance

jamele adams (aka Harlym

1two5), Spoken Word Poetry

Lilly Manycolors, Installation Art

The House of Nahdra, Fashion

Design

Veronica Robles, Mexican Folk

Music

bostonkorean@hotmail.com

소수민족 예술 문화 공연 축제
MassQ Ball 2022: Origin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가 올 여름 워싱턴 DC 에서 세계적

천체물리학자인 존 매더 (John C.

Mather) 박사를 초청, 제5회 청소년

과학기술지도자 캠프(YSTLC 2022)

를 개최한다. 

이번 2022 재미과기협 청소년과학

기술지도자 캠프(Youth Science &

Technology Camp, YSTLC 2022)는

오는 8월 14일-20일까지 워싱턴 DC

인근 Hyatt Regency Crystal City에

서 6박 7일간 열린다. 

8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마련되

는 캠프에는 2006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매더 나사 고다드 우주비

행 센 터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상임 천문학자와 함

께 하는 노벨 수상자와의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UKC 2022 (한미과학기술

학술대회) 프로그램 참관 ▷존스홉

킨스대학 캠퍼스 및 실험실 견학

▷Science Hackathon 참여 ▷선배

과학기술자들과의 네트워킹 및 워

크숍 ▷워싱턴 DC 문화체험 ▷ 팀프

로젝트 및 진로와 전공개발 세미나

등 과학적 이론과 체험을 통해 리더

십을 배양하고 진로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인재 양성 프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캠프 운영위원회 및 강사들은 디

스커버지 선정 세계적 물리학자로

미국 물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

영기 KSEA 회장(시카고대학 물리

학과 석좌교수)을 비롯하여 민일 존

스홉킨스 의과대학 교수 등 현직 과

학기술자들로 구성된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한국과 미국

의 정부, 학계, 기업, 연구소 등으로

부터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한미

과학기술 학술대회 UKC022에도 참

여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동향

을 눈으로 보고 미래 과학기술자로

의 비젼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캠프 신청은 YSTLC 웹사이트

http://ystlc.ksea.org 를 통해 7월 15

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착

순으로 최대 15명에 한해 참가자를

선발한다. 가족이 KSEA 회원일 경

우 소정의 등록비 할인도 적용된다.

▷ 참가 신청 및 캠프 프로그램 :

http://ystlc.ksea.org

▷ 캠 프  문 의 : 이 메 일

ystlc@ksea.org 

bostonkorean@hotmail.com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 하는 재미과기협 서머캠프 
8월 워싱턴 DC에서 미래 노벨상의 꿈 쏘아올린다
8-12학년 대상 6박 7일간 다양한 체험 

지난 2019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YSTLC 2019 참가자들. 뒷줄 가운데는 201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라스
피터 핸슨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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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또 한차례 코로나 급증사태 오나 
후인 27일 기준 연구진들은 감염자

의 77%가 BA4와 BA5에 의한 감

염이며 7월 중순까지 다른 신종 하

위변이까지 합해 90%를 점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BA4와 BA5가 무서운 점은

백신으로 인한 면역체와 과거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긴 중화항

체를 피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재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매튜 팍스 BU 감염병학 교수는

“또다른 전파력이 강한 하위변이

가 기존 감염 면역과 백신 면역력

을 회피하는데 더 나은 능력을 보

여주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심지어 오미크론 감염자들도 결코

감염 면역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고 밝혔다. 

팍스 교수는 “(아주 광범위한

데이터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오

미크론 하위변이들이 기존의 오미

크론 변이들에 비해 더 중증 감염

을 일으키지만 아주 심하지는 않는

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는

BA4와 BA5 변이가 도착하면서 동

시에 감염 폭증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마이클 오스터홈 미네소타대 감

염병 연구소장은 “BA4와 BA5 변

이가 몇주 또는 몇 달 이내 또 한차

례 감염 급증 사태를 가져올 것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고 한 팟캐

스트에서 밝혔다. 

유매스 앰허스트 앤드류 러버 교

수는 “이스라엘와 영국등 백신 접

종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BA4와

BA5로 인해 감염자가 급증했다.

우리도 비슷한 경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터홈 교수는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 입원자와 사망자가 당연

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BA4와 BA5 변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입원 및 사망이 발생할 것인

지 얼마나 큰 부담을 줄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밝혔다. 

베스이스라엘 댄 배로치 바이러

스및백신센터 소장은 BA4와 BA5

변이가 올 여름 상당한 감염을 일

으킬 수 있지만 입원율과 사망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그는 “백신접종 또는 감염으로

인한 항체가 있는 경우 (감염을 막

을 수는 없을지라도) 중증이 걸리

지 않는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정부에서는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FDA의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

원회(VRBPAC)는 28일 표결을 거

쳐 FDA에 몇 달째 우세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오미크론 변이

를 겨냥한 부스터샷 업데이트 계획

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FDA는 올 가을 BA4와 BA5 변

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백신을 접종

한다는 방침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는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을 개발해

효능을 시험했지만 BA.4, BA.5를

겨냥한 백신은 아직 개발하지 못했

다. 백신제조사들이 새로운 변이들

을 타깃으로 한 백신을 제조하는데

는 약 3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

졌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감

염 증가세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껏

내려왔던 경계심을 다시 끌어올려

야 할 때가 됐다. 

매사추세츠에서는 한동안 감소

했던 감염자 수가 점차 고개를 들

고 있으며 7일 평균 양성확진율도

증가했다. 29일 현재 하루 신규확

진자는 1,529명이며 7일 평균 양성

확진율은 5.74%, 병원입원 환자수

는 498명이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사망자는 19,701명으로 집계됐

다. 

BU의대 사브리나 아소모 교수

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고 맣하고 “

부스터샷이 가능하다면 바로 부스

터샷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권

했다. 그는 또한 “아프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지역과 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존

의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

조했다. 

결코 공포에 떨 이유는 없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

은 조언했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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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가스스토브 위험한 화학 오염물질 방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

자 = 환경 친화적인 클린연료로 알

려진 천연가스가 각 가정에서 사용

하는 가스 스토브를 통해 많은 유해

화학물길을 방출하는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연구 조사에서 밝

혀졌다. 

환경 과학테크놀로지(Environ-

mental Science & Technology) 저

널에 28일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각 가

정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에서 방

출하는 화학물질을 실제 측정 조사

한 결과 95%의 샘플 가정에서 발암

물질인 벤존이 검출됐다. 

연구진들은 사상처음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 69개 가정에서 234 천연

가스 샘플을 측정했다. 각 가정에서

가스 스토브를 통해 새어나오는 모

든 화학물질을 검사한 결과 21개가

환경부가 유해 오염 유발 물질로 규

정한 화학물질이었다. 

드루 미챈코비치 하버드 기후변

화센터(Center for Climate), 챈공중

보건국제환경 방문교수이자 PSE 건

간에너지 수석과학자는 “우리는

각 가정에 전달되는 천연가스 중 제

대로 연소되지 않고 방출된 가스에

서 암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건강 유

해물질 등 수많은 독성 오염물질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의 90%는 메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에탄과 휘발성 유기 화

합 물 (Volatile Organic Com-

pounds:VOC)로 구성되어 있다.

VOC에는 벤존(Benzene), 헥산

(hexane), 톨루엔(toluene), 헵테인

(heptane) 그리고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등 21개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환경부에 따르면 VOC는 대

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함

께 광화학반응으로 오존 등 광화학

산화제를 생성하여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기도 하고, 벤젠과 같은 물질

은 발암성물질로서 인체에 매우 유

해하다. 

더구나 천연가스는 스토브가 꺼

져 있는 상태에서도 예상했던 것보

다 훨씬 높은 비율로 유해물질이 새

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거의 완벽한

실내 주방기기로 여겨졌던 가스 스

토브의 유용성에 대한 재논의가 시

작되고 있다. 보스톤 교외와 캘리포

니아 남부에서는 새로운 화석연료

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가스

업계에서는 좋은 음식 요리는 가스

로 요리하는 것이라며 일부 지역의

천연가스 배관 중단에 대해 반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저자인 제인 마

가비 지오더멀 관련 비영리단체

HEET 공동 대표는 “(가스 스토브

는) 전통적으로 클린 또는 오염이 적

은 화석연료로 생각됐다. 그러나 지

금은 천연가스에 VOC 물질이 포함

된 것을 알게 됐으니 한 때 생각했던

만큼 천연가스가 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내려도 무방한 것 같다

”고 밝혔다. 

오염물질들은 채 연소되지 않은

채 스토브에서 직접 나오는 가스에

서 발견됐다. 연구진들은 충분한 오

염물질이 발견된 이상 이 오염물질

들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공동저자인 커티스 노드가드 박

사는 이번 조사결과로 지금까지 우

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스 스토

브)는 일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담배

연기 등과 같은 해로운 물질보다는

위험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다. 

동북부가스협회(Northeast Gas

Association) 찰스 크루 회장은 천연

가스에 낮은 수준의 휘발성유기물

질(VOC)이 존재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VOC들은 살균제품, 화장품 등의 많

은 가정용품에서도 방출되고 있다

”고 반박했다. 

환경 애호가들은 이번 천연가스

연구가 이제 천연가스로부터 점차

전환을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

했다. 지난해 10월 한 연구에 따르면

보스톤 지역의 메탄가스 방출량은 3

년전에 비해 6배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연구를 이끌었던 하

버드대학 대기과학자 매리앤 래신

사전트 박사는 “가스 스토브 등과

같은 가정내 연소물질들이 공기질

을 나쁘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1

년 중 겨울에 나오는 유해물질은 봄

철에 비해 3배, 여름철에 비해 무려 8

배나 높았다. 미카노비치 박사는 “

우리는 아직 왜 겨울철에 더 많은 오

염물질이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천연가스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방출시 알기 위해 취기제(odorant)

를 첨가한다. 그러나 비록 이 취기제

의 수준은 연방정부의 기준에는 부

합했지만 이 냄새의 수준는 각기 달

라 소량의 방출시에는 거의 방출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스톤의 가스스토브 이용 가정 연구조사 결과 
95% 샘플 가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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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기자 = 보스

톤 인근 바다의 색깔은 짓푸르다. 즉 물이 차가

운 한류라는 의미다. 아주 더운 여름에도 물에

들어갈 때면 한기를 느낀다. 여름 더위를 식히

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바다들이다. 

비교적 풍부한 해변이 기다리고 있는 보스

톤 인근의 가볼만한 해변들을 보스톤글로브를

비롯한 지역 언론의 추천을 통해 알아본다. 

나한트 비치(Nahant Beach)-나한트 

나한트 비치는 나한트 반도에 2마일에 걸쳐

있는 해변이다. 파도타기도 좋고 깊은 바다수

영도 즐길 수 있다. 모래밭 바로 옆의 자전거

도로를 타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노스쇼어

매거진에서 보스톤북쪽 최고의 해변으로 선정

했다. 매사추세츠 주민은 $10의 주차비, 그러

나 방문객들에게는 $40의 주차비가 부과된다.

주말에는 아주 교통이 혼잡한 것을 대비해야

한다. 

Nahant Beach, 1 Nahant Rd, Nahant, MA

01908. 

낸태스킷 비치 –홀 

낸태스킷 비치는 홀(Hull) 타운에 위치해 있

다. 보스톤 남쪽 주민들이 가기에 좋은 해변이

다. 조용하게 깨끗한 이곳은 가족들이 찾기에

좋다. 특히 물의 간조차이가 심해 아이들이 해

변에서 놀기에는 최적이다. 인근에 자전거, 하

이크 장소가 있다. 놀이터도 있다. 보스톤 매거

진은 매사추세츠 100대 비치에 이곳을 선정했

다. MA 주민들은 $15이며 타주의 경우 $40이

다. 

212 Nantasket Ave, Hull, MA 02045-3017.

Click here to see a map.

굿하버비치(Good Harbor Beach)- 글러스터 

글러스터에 위치한 굿하버비티는 아름다운

해변 풍경과 하얀 모래가 일품이다. 썰물 때에

는 모래사장에서 모래성 쌓기나 게 잡이를 즐

기기에 좋으며 솔트 아일랜드까지 걸어갈 수

있다. 서핑이나 튜브 등은 라이프 가드가 있는

시간(9-5)에는 금지다. 주차장이 금방 차므로

일찍 서둘러 가야 한다. 쓰레기는 반드시 본인

이 처리해야 한다. VacationIdea.com에서 꿈

의 휴가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차비는 주

말 $35, 주중에는 $30이다. 

99 Thatcher Rd, Gloucester, MA 01930.

Click here to see a map.

크레인비치(Crane Beach)-입스위치

입스위치에 위치한 크레인 비치(Crane

Beach)는 조금 멀어도 충분히 갈만한 곳이다.

늪지대를 통한 산책로, 모래언덕, 해변 모두 아

름다운 추억 만들기에 빠지지 않는다. 트러스

트(Trustees)의 소유 해변으로 주말 회원들은

주차비가 $25, 비회원은 $45이다. 평일은 $15,

$30이다. 

310 Argilla Road, Ipswich, MA 01938. 

샐리스베리 비치(Salisbury Beach)- 샐리스베

리 

샐리스베리 비치는 3.8마일의 해안선에 걸

쳐져 있는 해변으로 수영과 모래사장에 누워

있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매사추세츠

주민에게는 $14, 타주의 경우 $40을 부과한다.

산책과 캠핑 등에 아주 좋다. 

State Reservation Road, Salisbury, MA

01952. 

덕스베리 비치 (Duxbury Beach)- 덕스베리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해변의 하나로 간주된다. 음식은 가깝고 풍부

하며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보그 매거진

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해변으로

꼽기도 했다 주차비는 $20이다. 

435 Gurnet Rd., Duxbury, MA 02332. 

스쿠셋 비치(Scusset Beach)- 새거모어 

케이프코드의 남서부에 위치한 이 해변은

케이프코드의 복잡한 새가모어 브리지를 건너

지 않고 방문할 수 있다. 1.5마일의 비치 프론

트와 좋은 산책로가 갖춰져 있다. 선착장을 따

라 낚시도 가능하며 밤에는 캠핑도 할 수 있다

.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는 $14, 타주는 $40이

다. 

20 Scusset Beach Road, Sagamore, MA

02562. 

호스넥 비치(Horseneck Beach)- 웨스트포트

로드아일랜드 인근 매사추세츠 웨스트포트

의 호스텍 비치는 가장 인기있는 수영 캠핑, 하

이킹 해변중이 하나이기도 하다. 2마일에 달하

는 해변은 새를 관찰하기에도 좋다. MA 주민

들은 $13, 타주의 경우 $40이다. 

5 John Reed Road, Westport, MA 02791. 

앗 여름이다! 보스톤 주변의 가볼만한 최고 해변 

▶▶7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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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게와 불가사리...자연 체험 학습이
가능한 해변 4곳

3년만에 돌아온 보스톤 팝스 불꽃놀이 스펙테큘라 

윙거쉭 해변( Wingaersheek Beach) - 글로스

터 

썰물 때 작은 물고기와 모래 새우, 소라게가

가득한 물 웅덩이가 생기고, 밀물 때 따뜻한 물

놀이 수영장이 되는 윙거쉭 해변은 아이들이 바

닷가를 탐구하기에 적격이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조수 일정을 확인해야 하나, 웅덩이는 적어

도 조수 일정표에 나타난 시간 앞뒤로 한두시간

은 해변에 남아있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인기

가 많은 해변인만큼 주차 공간 찾기가 쉽지 않

다는 것이 단점이다. 주차는 오후 3시 이후 할인

되며 오후 5시 이후에는 무료다. 주차비용은 평

일 $25, 주말 $30이다.

핼리벗 포인트(Halibut Point)—락포트

주립 공원 내부에 위치한 1900년대에 폐쇄된

오래된 채석장은 맑은 물이 고인 웅덩이가 되어

소라게와 불가사리 채집하기에 그만이다. 실제

해변은 아니지만 조수 일정표를 확인할 필요없

이 언제나 방문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맑

은 날씨에는 메인 주의 아가멘티쿠스 산과 뉴햄

프셔의 숄스 섬이 보인다. 주차비용은 매사추세

츠 주 거주자일 경우 $5이다.

샌디 포인트 레저베이션(Sandy Point Reser-

vation)—입스위치

입스위치의 플럼 아일랜드 남쪽 끝에 위치한

이 해변은 ‘어머니 해변’으로도 불린다. 섬의

나머지 해변보다 물이 온화하고 고요한 까닭이

다. 썰물 때 조그마한 물놀이 웅덩이가 나타나

며 게, 불가사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곳에 방

문하기 전이나 후에 인근의 매스어더본의 조파

플랫(Joppa Flats) 교육 센터에 들러 사계절 내

내 이용 가능한 조수 웅덩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

겠다. 주차자리가 5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간

을 확보하려면 해변에 일찍 도착해야한다. 주차

비는 무료이다.

레드락 공원(Red Rock Park)—린

보스톤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공원

에는 썰물 때 다채로운 해양 식물과 동물로 채

워지는 조수 웅덩이가 있다. 보스톤의 스카이라

인이 내려다보이는 이 곳에서 바위 게와 조개,

홍합, 불가사리를 찾아보자. 웅덩이 탐구를 마

친 후에는 인접한 해변 중의 하나인 킹스 비치

(King 's Beach)나 나한트의 롱비치(Nahant 's

Long Beach)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것도 좋겠

다. 공원의 이름 레드락은 특정 시간에 빨간 조

류가 들어와 바위에 붉은 색을 남기기 때문이다

. 이 조류에는 매운 냄새가 있다. 린 쇼어 드라이

브를 따라 주차하면 무료이다.

bsotonkoran@hotmail.com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10차례 그래미 상을 수상한 차

카 칸(Chaka Khan), 더 보이스의 시즌 1의

우승자인 제비어 콜론, 그리고 토니 그래미

수상자인 헤더 헤들리가 게스트 싱어로 출

연한다.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의 주민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우크라아나의 국가를

연주하는 시간도 갖는다. 

해치쉘을 찾는 경우 알아둬야 할 것들

독립기념일을 해치쉘에서 보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공

연은 오후 8시부터 시작하지만 해치쉘 앞

잔디밭을 일컫는 오발(Oval)은 정오 12시

부터 개장된다. 보통은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므로 8시 공연을 위해 새벽부터

나가야 할 수도 있다. 이곳은 오후 6시에는

더 이상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치쉘에 허용되는 것들:측면이 없는 팝

업 텐트(10’x10’이하), 담요, 폴딩체어, 바

퀴없고 손으로 들고가는 쿨러, 모든 개인 소

지품은 투명한 백에 소유, 지갑은 허용 

허용되지 않는 것들:바퀴달린 쿨러, 백팩

, 총기, 날카로운 물체, 불꽃놀이, 유리병, 모

든 음료는 2리터 이하의 사이즈에 투명 콘

테이너에 담겨야 함, 술, 그릴

케임브리지 사이드 메모리얼 드라이브

불꽃놀이를 보기에는 케임브리지 쪽 메

모리얼 드라이브가 최적의 장소 중의 하나

다. 음식도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다. 

TV 중계 및 라디오 

이번 불꽃놀이는 블룸버그 TV와 라디오

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 되며 보스톤에서

는 WDBH 채널 7에서 상영한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6면에 이어서

윙거쉭 해변( Wingaersheek Beach) - 글로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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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술집서 술에 마약타는 물뽕 확산, 피해 증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자 = 술

에 마약을 타 상대방을 기절시킨 후 각종 범

죄 행위를 가하는 드링크 스파이킹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 최

근 몇 달동안 보스톤의 바 또는 나이트클럽

등에서 자신의 술에 마약이 몰래 넣어진 채

로 마신 것으로 추정하는 피해 사실들을 자

주 올리고 있다.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

Booze in Boston은 각종 피해 사례와 매사

추세츠 각 지역내에서 물뽕이 횡행하고 있

는 약 70여개의 바, 레스토랑, 클럽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보스톤 경찰은 지난달 보스톤내 술집들에

서 술에 약을 타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고 경고하고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었다. 보스톤글로브

가 보스톤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

밝혀진 것에 따르면 4월 10일부터 6월 4일까

지 12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됐다. 

보스톤글로브는 수술보조로 일하는 니콜

씨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30대 중반으로 어

린 아들과 남편이 있는 그녀는 퀸지 호텔에

서 열린 의료컨퍼런스에서 대학 동창들을

만나 칵테일을 마셨다. 밤 교대를 끝내고 2

시께 호텔에 도착해 약 2시간 반동안 칵테일

을 3잔 마시고 자리를 떴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침상이었으며 신발은

잃어버렸고 구토의 흔적이 있었다. 옆에는

걱정스런 눈길의 남편과 어린 아들이 그녀

를 지켜보고 있었다. 

니콜씨는 증명할 길은 없었지만 분명 술

에 마약이 들어갔음을 확신했다. 그녀와 같

이 술을 마셨던 5명의 친구도 그녀와 같은

경험을 가졌다. 퀸지 경찰에 신고하고 호텔

에도 연락을 취했다. 

“한번도 병원에 갈 정도로 완벽하게 의

식을 잃은 적(blacked out)이 없었다. 먹지

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그런적이 한 번

도 없었다”고 니콜씨는 밝혔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린 여성

들은 대부분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술을 먹

었는데 어느 순간 의식을 잃었다고 이야기

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

며 때로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피해 사실을

올린 상당수는 육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폭행

당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데이트성폭력 약품 특

히 물뽕 같은 GHB, Rohypnol, and Keta-

mine 등은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물퐁 또는 드링크 스파이킹은 거의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더 두려움을 느

끼게 된다. 

보스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 중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있었다. 한 남성

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사람의 차에

타고 있었다. 그들은 전화와 벤모 어카운트

를 줘야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서

머빌의 아파트에 데려다 주던 날 그와 그의

룸메이트는 강도를 당했다. 

케이프코드의 반스터블 경찰도 5월 몇 명

이 지역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테이트폭력

약물 사용 느낌이 드는 경험을 했다고 경고

했었다. 

4월 보스톤라이센싱보드는 일부 여성들

이 지역 술집에서 약물을 탄 술을 먹고 심각

하게 숙취를 겪었던 신고를 받고 해당 바들

을 조사했으나 직원들의 위법한 행위를 발

견하지 못했다. 

텁스 응급의학과 매튜 모스토피 박사는

드링크 스파이킹은 과거에도 보스톤에서 문

제였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심한 숙

취로 인한 병의 경우 데이트폭력약물 검사

를 실시하지 않는다. 범죄관련 조사시에 병

원은 샘플을 실험실에 보내지만 데이트폭력

약물은 빠르게 신체에 흡수되는 관계로 검

출 불능으로 나오게 된다. 

드링크 스파이킹, 데이트폭력약물의 사용

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일부

레스토랑은 경고메시지를 부착하고 있다.

스칼라스 아메리칸 비스트로는 화장실에 이

약물관련 경고를 부탁했고 만약 의심스런

상황이 발생하면 스탭에게 이야기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든 술잔은 컵이 달린 플래

스택 컵으로 교체했다. 

이 같은 보스톤지역의 드링크 스파이킹은

보스톤 뿐만 아니라 먼 교외지역에서도 벌

어지고 있다. 한 피해자는 내슈아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또 다른 한 피해자는 2-3잔의 술을 마셨고

법적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집

으로 가는 도중 정신을 잃고 충돌사고를 내

서 차를 폐차하는 피혜를 겪었다. 누가 어떻

게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그

나마 피해가 가장 적은 사람들은 주위에 자

매 또는 동료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hsb@bostonkorea.com

모르는 새 내가 마시는 술에 마약이? 피해 급증 
젊은 여성이 대부분 피해자, 남성들도 일부 피해 
유학생들, 젊은 한인 여성들 술 마실 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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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로부터 저마

다 다른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요

청이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허리통증’

입니다. 가사 육아 일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내야 하는 어머니들부터 대부분 앉아서 일하

시는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자주 뻐근하

고 아프기 쉬운 부분이 바로 허리인데요, 그래

서 이번주에는 허리통증을 말끔히 사라지게 하

는 스트레칭들만 모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  영 어  유 튜 브  채 널  ‘Yoga Song

Hayeon’ 에서 최근 영상 중 ‘15min Daily

Stretch’를 찾아 따라해보시면 동작을 따라 하

시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혼자 해보고 잘 안

되는 동작들은 댓글에 질문 주시거나 현재 제

가 줌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수업 신청

하셔서 실시간으로 자세교정 받으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현자세 + 사이드 스트레칭 –골반교정, 옆구

리살 제거  

1단계 두 무릎을 접고 두발을 왼쪽으로 보낸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앉아줍니다.

2단계 두 엉덩이를 바닥에 꾹 내린 상태에서

왼손은 바닥에 오른손은 천정 사선으로 뻗습니

다. 

3단계 허벅지, 고관절와 무릎주변에 자극을

느끼면서 옆구리도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TIP! 두 엉덩뼈가 균형있게 바닥에 내려지지

않는 분들은 담요를 엉덩이 밑에 받쳐주세요. 

2. 원레그 사이드 스트레칭- 안벅지, 옆구리,

어깨 스트레칭

1단계 첫번째 동작을 마친후 영상을 보며 가

볍게 트위스트 해준 뒤, 왼다리를 옆으로 뻗어

주세요. 

2단계 앞의 동작과 마찬가지로 팔을 길게 뻗

어 줍니다. 어깨가 긴장하지 않도록 팔을 회전

하거나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셔도 좋습

니다. 

3단계 오래 수련하셨거나 유연성이 허락된

다면 손을 발이 있는 곳까지 뻗으셔도 좋습니

다. 일정하고 깊은 호흡으로 30초정도 진행한

후 반대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TIP! 

뻗은 다리를 완전히 펴기 힘들다면 살짝 무

릎을 접고 옆구리를 늘려주셔도 좋아요.

3. 미니 와일드씽 –자세 교정 (굽은등, 말린어

깨, 거복묵)

1단계 두번째 포즈에서 나와 오른손을 등뒤

바닥에 대고 왼손을 천정으로 뻗어 올리며 엉

덩이를 들어줍니다. 

2단계 발바닥으로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코

어의 힘으로 복부를 수축해 줍니다.

3단계 어깨와 가슴이 열리는 걸 느끼며 깊게

호흡합니다. 

4단계 시선은 천정 혹은 뒷벽을 바라봐도 좋

습니다.

TIP! 코어근육과 함께 괄약근도 살짝 조이며

이 동작을 해보시면 안전하고 안정감있게 지탱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라이브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

도 받고 싶다면?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필라테스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

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

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의

효과

2. 꾸준한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

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신청 가능)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

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요가쏭의 5분요가

허리 통증 없애고 허리와 하체라인 살려주는 
하루15분 스트레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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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주 불체자운전면허 입법 폐지 청원운동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

사추세츠 불법이민자 운전면허 허용법이 최

종 법제화 됐지만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올

해 11월 주 전체 주민투표란 한번의 시험대

를 거쳐야 할 수도 있게 됐다. 

법제화에 대한 주내 여론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을 파악한 공화당 측은 불체자운전

면허 허용안을 폐지하는 주민투표 청원을

위한 서명지를 모으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

다. 충분한 서명지를 확보하는 경우 이 법안

은 매사추세츠 전 주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

되는 시험대를 거쳐야 한다. 

이민자 운전면허 폐지 청원은 이번주 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9월 7일까지

총 40,120명의 서명을 획득해야 한다. 만약 충

분한 서명지를 확보하는 순간 이 청원은 주

민투표에 반영되게 된다. 

오랜 공화당 조직 운영자였던 롭 그레이

는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유료 서명

지 수집 회사들이 보통 서명당 $4-$8를 부과

하며, 전체 서명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3개월

약 50만달러의 자금이 필요하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에서는 특정법안 폐지 청원 캠

페인에는 기부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명

의 거액 기부자가 나타난다면 이번 청원안

은 커다란 동력원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 유력한 기부 인사로는 전 연방의회

후보이자 자동차 부품화 고위직 임원인 릭

그린이다.  

공화당 불법이민자 운전면허 허용안 폐지

청원팀 관계자들은 릭 그린이 이번 프로젝

트를 좋아하고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

다. 릭 그린은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의사

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

인 지오프 디엘의 대변인 웬디 웨크만은 이

번 청원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자신감

을 표현했다. 

최근 서폭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7%

가 불법이민자 운전면허 허용안에 반대를

표했으며 46%는 반대 그리고 7%는 유보 입

장이었다. 공화당 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결

과를 인용하며 이번 주민투표안 반영 가능

성을 점쳤다. 

이달초 매사추세츠 의회는 찰리 베이커의

거부권을 재가결했다. 근로 및 가족이동법

(Work and Family Mobility Act)은 불법이

민자도 해당국가의 증명서를 제시하면 운전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 재가결이 이뤄진 직후 공화당 후보인

디엘은 밀포드의 머린 말로니 공화당 주 위

원회 회원에게 반대 청원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었다. 이번 법안 폐지 청원에는 페어

앤시큐어매사추세츠(Fair and Secure

Massachusetts) 위원회도 참여해 서명지를

나누며 주 전체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다. 

hsb@bostonkorea.com

올 11월 주민투표에 반영시키기 위해 운동 시작 
매스 주민 여론조사 입법에 찬반 거의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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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은행위 출석…물가 상승률 2%대 낮추는 데 최우선 초점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

원 =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공식 폐기에 이

어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

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의 이념적

분포가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

서 균형추를 잃은 대법원이 각종 이

슈에서 우(右)클릭하며 사회적 갈등

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방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6

대 3으로 미국 환경청이 대기오염방

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

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

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

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

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

"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

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

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

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전체 이산화탄

소 발생량의 30%는 발전소에서 나

오고 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

리나라를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

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

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

응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

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7일 고등학교 스

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

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

결을 내렸다.

또 22일에는 종교색을 띤 학교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하

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기존 미국의 기존 정교분리 관행

을 벗어난 두 판결 모두 '6 대 3'으로

결정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한 것이

다.

미국 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것은 트럼프 정부 때다.

특히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을 퇴임을 4개월 앞둔 도널드 트

럼프 당시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20년 11월 대선 직전에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별세하자 민주당은 전

례대로 대선 승자가 후임을 임명해

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

령과 공화당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

법관의 인준을 강행했다.

이를 계기로 보수 대 진보 구도가

'5 대 4'에서 '6 대 3'으로 더 기울었다

. 이에 따라 로버츠 대법관의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로버츠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지

만 그동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나름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

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보수가 절대 우위가 되면서 그 공간

이 사라진 것이다.

실제 그는 지난 24일 임신 15주 이

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

시피주 법률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을 밝혔으나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

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데는 반대했다.

이에 따라 '로 대 웨이드' 판결 폐

기에는 5명의 연방 대법관만 찬성했

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대략 임신 6

개월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기 때문에 로버츠 대법관이 낙태권

리 폐기에는 반대하면서도 미시시

피 법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적이란 평가다.

그가 이런 판결을 한 것을 두고 뉴

욕타임스(NYT)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는 미시시피 법률 유지와 별개

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시 사회

에 미칠 파장을 대법원장으로 같이

고려했다는 의미다.

앞서 그는 대법원이 2020년 6월 낙

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진 수

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권을 침

해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로버츠 대법관을 빼면 보수 대 진

보가 '4 대 4' 동수를 구성했던 당시

로버츠 대법관이 낙태권 보호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당시 판결이 가능

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미국 망명 희망자

를 멕시코에서 대기로 하도록 한 트

럼프 정부의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

이 중단시킨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

고 5대 4로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

관 3명 외에 로버츠 대법관과 보수성

향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이 결정에

찬성했다.

soleco@yna.co.kr

미국이기울어졌다…대법 또 보수적 우향우 판결

3권분립으로 미국의 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는연방대법원이갈수록편향된판결을내놓고있어강한반발을 유도하고있다 

대법 "포괄적 온실가스 배출규제 안돼" 환경청 석탄화력발전소 규제에 제동, 보수 절대 우위로 잇딴 우클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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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뉴

질랜드 항공사 에어뉴질랜드가 이

코노미석 승객을 위해 2024년부터

일부 장거리 노선에 침대석을 설치

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9일(현

지시간) 보도했다.

'스카이네스트'로 이름 붙여진 이

침대석은 폭 60㎝·길이 198㎝ 크기

로, 객실 높이가 다소 여유 있는 보

잉 787-9 드림라이너스 8대에 2개층

으로 설치된다.

항공기 한 대에 스카이네스트 6개

가 들어간다.

스카이네스트는 일종의 유료 부

가서비스다.

'이코노미 침대석' 등장…최대 4시간 발 뻗고 '웃돈'

FDA 자문기구 "겨울 대비해
부스터샷 업데이트 준비해야"

이코노미석 승객이 추가 요금을

내고 매트리스·USB 콘센트·환기

구·커튼 등을 갖춘 좌석을 최대 4시

간 이용하는 방식이다.

승객 1명이 비행 중 1번만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

다.

그레그 포란 에어뉴질랜드 최고경

영자(CEO)는 스카이네스트에 대해

"이코노미석 여행 경험의 '게임 체인

저'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푹 쉰 상

태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알기에 수면과 휴식, 건

강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뉴질랜드는 9월 17일 뉴질랜

드 수도 오클랜드에서 미국 뉴욕

JFK공항까지 1만4천185㎞에 달하는

초장거리 직항 노선 취항을 앞두고

침대석 아이디어를 꺼내 들었다.

CNN 등에 따르면 이 노선은 오클

랜드에서 출발하면 16시간, JFK 공

항에서 출발하면 17시간 35분이 걸려

세계 최장 거리 노선 중 하나가 될 전

망이다.

현재 최장 거리 여객 노선은 싱가

포르에서 JFK 공항까지 가는 싱가

포르항공 노선으로, 거리는 1만5천

300㎞이며 18시간이 소요된다.

2024년부터 에어뉴질랜드가 도입하는 이코노미 침대석 '스카이네스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조미국 식품의약국(FDA)

의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는 28일(현

지시간) 올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

,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업데이트

된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준

비하라고 FDA에 권고했다.

FDA의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

원회(VRBPAC)는 이날 회의를 열

고 표결을 거쳐 FDA에 몇 달째 우

세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오

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업

데이트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

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

도했다.

자문위원회는 어떤 백신 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는 않았다.

FDA는 기존의 백신과 BA.4,

BA.5로 알려진 2종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조합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고 NYT는 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

날 내놓은 추정치를 보면 신규 코로

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BA.4,

BA.5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변이가 우세종으로 올라섰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6월 19∼25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36.6%가

BA.5, 15.7%가 BA.4 감염자로, 둘을

합치면 점유율이 52.3%였다.

다만 부스터샷을 접종할 가을이

되면 바이러스가 또다시 진화하며

다른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있다.

FDA의 백신 책임자인 피터 마크

스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CBER) 소장은 새로운 백신이 가을

께 나오려면 규제 당국이 아주 신속

하게 구체적인 백신 용법을 추천해

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

식의 백신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용

법의 백신을 생산하는 데는 약 3개월

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자문위원은 부스터샷 업데

이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이터

가 너무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입장

을 나타냈지만 표결에선 21명의 자

문위원 중 19명이 업데이트에 찬성

했다.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제

외한 다른 변이는 거의 논의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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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후반 주요 보직 검사들 지방행…사실상 승진 막히자 사의 악순환 .....고발사주 기소된 손준성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구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

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

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여진이

검찰 내에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 주요 직책을 맡

은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보

복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

실상 검사장 승진 기회가 사라진 고

연차급 중간 간부들은 잇따라 사표

를 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단행한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부 주요 보직에 있

던 인사들을 대거 좌천시켰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 검사들은

줄줄이 지방 검찰청의 인권보호관

이나 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그를 정책보좌

한 부장검사는 지방 검찰청의 부부

장으로 강등되기까지 했다.

반면 한 장관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손준성(

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

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 자리에

앉혔다. 손 보호관은 기수 내 우수 자

원으로 꼽혀 검사장 승진이 유력했

으나 '고발사주' 건으로 생채기가 나

면서 지난 22일 승진 대상에선 누락

됐다. 그러나 이번에 보직을 받으면

서 다음 인사 때 승진 가능성이 거론

된다. 직전 송무부장인 신자용 검사

도 정권이 바뀌면서 검사장으로 승

진해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올랐

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능력, 성과를

토대로 적재적소에 검사들을 배치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포장만 달

리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 이전 정부에서 주요 자리에 있었다

는 이유만으로 '부역자'로 낙인찍어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도 공

무원이고, 인사를 받으면 그 자리에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할 뿐인데 정

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피바람이 불

고 있다"며 "말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인사를

보면 검사들보고 정권에 줄을 서라

는 사인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물론 검찰 내에선 이번 인사를 '비

정상의 정상화'로 평가하는 목소리

도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원래 수

사를 잘하거나 기획, 공안을 잘해서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들이 제자리

를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고,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 역시 "전 정권

인사 때는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저 사람이 누구지'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엔 다들 알만

한 사람들이 됐다. 실력으로 갈만한

사람이 간 것"이라고 했다.

주요 수사팀에 배치된 특수통 검

사들의 능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

지만,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의 근무 인연을 고리로 인사

상 혜택을 받은 건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문제는 특수 수사

를 잘하는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비

슷한 기준으로 봤을 때 윗선과 인연

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인사 진통…무늬만 다른 '코드인사' 뒷말에 줄사표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길에 오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현 "조유나양 비극에 민주당 책임도"…민주당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

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30일 조유나 양 가족의 비극에 관해

"지난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

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자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반발이 나

왔다.

초등학생 조양은 앞서 가족과 함

께 전남 완도의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

북에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떠난 줄

알았던 아이가 부모와 함께 주검으

로 발견됐다"면서 "집 우편함엔 카드

대금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아이의 부모는 자영업을 하다 폐업

한 뒤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한다"고 적

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열 살 아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죽음을 맞았다"

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17년 동안

OECD 자살률 1위 국가다.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 자살도 한두 번

이 아니다"고 썼다.

이어 "한 아이에게, 어느 부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정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라면서 "선진국 대

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

도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5년간 나라

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면

서 "잠깐이나마 민주당의 비대위원

장을 맡았던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

롭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꿔야만 한다"

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는 계파

와 권력을 앞세운 정치투쟁이 아니

라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서민과 청년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민생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

다.

또 "저를 포함해 정치하는 모든 사

람이 죄인이 되었다"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

치가 민생과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한

다"고 덧붙였다.



광고The Boston Korea 2022년 7월 1일 금요일 15
RED, WHITEWHITE,, & BLUE TANGHULU FOR YOU! 



16 광고 The Boston Korea2022년 7월 1일 금요일 



광고The Boston Korea 172022년 7월 1일 금요일 



18 The Boston Korea2022년 7월 1일 금요일 광고



광고The Boston Korea 2022년 7월 1일 금요일 19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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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대 경문왕은 헌안왕의 사위가 되어 왕

위를 이어 받았다. 아들이 없었던 헌안왕은 딸

만 둘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왕위를 잇지 않고

남자로 잇기 위하여, 왕이 될 인물을 선택하려

고 모든 왕족과 귀족들을 임해전으로 모이게

하여 화랑도의 국선인 김응렴을 사위로 ‘낙

점’ 하였다. 그리고 두 딸 중에서 한 명을 배

필로 선택하라고 김응렴에게 하명하였다. 김

응렴은 못생긴 장녀 문의공주와 미녀인 차녀

정화공주를 두고 고심하다가, 흥륜사의 승려

/또는 화랑의 우두머리(다른 두 인물이 아니

라 동일인일 개연성이 크다)의 조언을 받아드

려, 장녀 문의공주와 혼인하기로 결정하고, 마

지막 ‘선택권’ 은 헌안왕에게로 넘겼다. 헌

안왕은 장녀 문의와 김응렴을 혼인시켜 차기

왕위를 김응렴에게로 물려주기로 하고 4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김응렴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아름다운 차녀 정화공주도 후

비로 맞이하였다. 경문왕은 왕비 문의왕후와

장남 김정金晸과 장녀 김명金明을 낳았다. 그

리고 후비 정화부인과는 차남 김황金晃과 차

녀 김만金曼을 낳았다. 경문왕은 화랑도와 승

려들의 세력을 기반으로 비교적 왕권을 견고

히 하였다. 그리고 재위 15년째인 875년에 사

망하였다. 차기 왕위는 장남인 김정에게로 이

어졌다. 그가 제49대 헌강왕이다. 

헌강왕 재위기간에는 부왕 경문왕 치세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었고 또한 아버지가 안정

시킨 강한 왕권 덕분에 잠시나마 ‘태평성대

’ 를 맞이하였다. 그래서인지 ‘월성에서 동

해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 있었으며, 초가집

은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래소리가 길에 끊

이질 않았고, 바람과 비는 철마다 순조로웠다

’ 고 삼국유사(제2권 기이)에 기록되어 있다

. 무엇보다 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헌강왕이

용의 아들인 처용處容을 만나는 내용인데, 삼

국유사에는 그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때에 대왕이 개운포開雲浦에 나가 놀다

가 바야흐로 돌아가려 했다. 낮에 물가에서 쉬

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 길을 잃

게 되었다. 왕은 괴이하게 여겨 좌우에게 물으

니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이것은 동해 용의

조화이오니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시어 이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유사

有司에게 칙명을 내려 용을 위해 그 근처에 절

을 세우도록 했다. 왕명이 내려지자 구름이 개

이고 안개가 흩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개운포

라 이름하였다. 동해의 용은 기뻐하여 이에 일

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여 춤을 추며 풍악을 연주하였다. 그 중

한 아들이 왕의 수레를 따라 서울로 들어와 정

사를 도왔는데 이름은 처용處容이라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처용이 역신疫神

을 감복시킨 이야기, 즉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데도 노래와 춤을 추며 물러난,

곧 처용가와 처용무가 등장한다.

<왕이 아름다운 여인을 처용에게 아내로 주

어 그의 생각을 잡아두려 했으며 또한 급간의

벼슬을 내렸다. 그 처가 매우 아름다워 역신이

그녀를 흠모해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몰래 함께 잤다. 처용이 밖에서 집에 돌

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 노래는

이렇다. 

[서울 밝은 달밤에/ 밤늦도록 놀고 지내다

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는 내 것이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이때에 역신이 형체를 들어내어 처용 앞에

무릅을 꿇고 말하기를, “제가 공의 아내를 탐

내어 지금 그녀를 범했습니다. 공이 이를 보고

도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

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세코 지금 이후로는

공의 형용形容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

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사

귀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었다.>   

이 처용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향가 중

의 한 수이다. 향가는 삼국유사에 14수387) 가

전하고, 균여전에 11수388) 가 전한다. 그 외에

도 화랑세기에는 사다함이 가야 정벌에 출정

할 때 연인 미실이 부른 ‘풍랑가’ 와 사다함

이 그 전쟁에서 돌아오니 이미 세종의 아내가

된 미실을 보고 부른 ‘청조가’ 두 수가 전한

다. 그 밖에 고려 제16대왕 예종이 지은 도이

장가悼二將歌와 신라의 만신가万身歌도 향

가로 본다. 

387) 삼국유사에 실린 14수의 향가는 다음

과 같다. 서동요薯童謠, 혜성가彗星歌, 풍요風

謠, 원왕생가願往生歌, 모죽지랑가慕竹旨郞

歌, 헌화가獻花歌, 원가怨歌, 도솔가, 안민가

安民歌, 제망매가祭亡妹歌, 찬기파랑가讚耆

婆郞歌,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 우적가

遇賊歌 그리고 처용가處容歌이다.

388) 승려 균여대사가 지은 보현십원가普

賢十願歌로 예경제불가, 칭찬여래가, 광수공

양가, 참회업장가, 수희공덕가, 청천법륜가,

청불왕생가, 상수불학가, 항순중생가, 보현회

향가, 그리고 총결무진가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24세 풍월주風月主 천광공天光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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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작년 2021년 27.9%, 2020년은 18.4%, 그리

고 2019 투자는 31.5%라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던 주식시장이 지난 6개월 동안 연

일 폭락하고 있다. 나스닥은 34%, 다우 존

스는 24%, 그리고 코인은 무려 70%까지 폭

락했다. 투자한 돈이 30% 줄어들면 더 이

상 손실을 막기 위해 현금으로 바꿔야 하

나 마음이 연일 갈팡질팡해질 수밖에 없다

.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투자자는 그 이유

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

직일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터넷

도 열심히 찾아보고 신문과 방송 뉴스에 눈

과 귀를 집중하지만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

한다. 미래 특히 주식시장을 정확히 예측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

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잠시 정

리하고 과거 주식시장을 연구해 보자.  

1942년부터 80년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

했던 햇수는 64년이다. 확률로 주식시장을

말하면 80%는 상승했고 20%에 해당하는

16년은 하락했다는 뜻이다. 지난 20년 동안

에는 85%, 30년에는 83.3%, 40년에는 85%,

그리고 50년 동안에는 80% 주식시장이 상

승했다. 요약하면 주식시장은 10년 기준으

로 상승할 확률이 80%이며 이것이 꾸준했

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상승한 확률만큼 더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 얼마큼 상승(Size)했는

가?’이다.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80%의

연수익률 평균은 주식배당금을 포함하여

19.6%였다. 반대로 하락했던 20%의 수익

률은 12% 마이너스이었다. 현재의 주식시

장 폭락은 지난 80년 중 1974, 2001, 2008 다

음으로 4번째로 크게 하락한 상태이다. 주

식시장이 3년 연속 하락했던 적은 2000,

2001, 그리고 2002년이었고, 반대로 3년 연

속 상승했던 적은 11번이었으며, 8년 연속

상승했던 적은 1번 그리고 9년 연속 상승했

던 적은 2번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주식시장 역시 같은 비율로 움직

이는가 질문하면 ‘확답할 수는 없어도 과

거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라 말할 수 있

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사람들의 일상생

활에 큰 변화는 없다. 기업은 사람에게 필

요한 물건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기업의

주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실제적인 가

치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기업 일부분

을 소유하는 것이다. 기업은 경제의 기본

이며, 경제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특히 급격하게 하

락하는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마음은 분명

유쾌한 기분이 아니다. 경제가 침체기

(Recession)로 이어진다는 소식도 종종 들

린다. 세계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이 원

활하지 않다. 이것이 40년 만에 겪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국제 정

세와 연준의 노력으로 물가는 안정될 것이

다. 경제 침체기로 이어진다고 해도 가볍

게 지날 것으로 필자는 감히 예측해 본다. 

과거 주식시장이 보여준 것처럼 주식시

장은 하락 없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

다. 우리가 여행할 때 날씨 관계로 비행기

가 몹시 요동치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진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

지 않는다. 자동차로 여행할 때 도로 사정

에 따라 천천히 가기도 하고 정지했다가 다

시 움직인다. 이런 과정을 경험한 후 우리

가 원하는 도착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일시적인 시장 하락을 감수하

며 장기적인 마음과 함께 투자하면 높은 이

익이 돌아온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작년(2021)에 새로 창업한 회사

가 무려 980개 회사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

시장 전체는 더욱더 커지는 것이며 주식시

장에 꾸준히 투자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예상치 못

하게 다가왔듯이 좋은 일도 언제든지 그렇

게 올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으로 미

래를 재단하지 말고 살자’는 말이 있다.

주식시장 미래는 인생보다 훨씬 더 분명하

다. 폭락을 회복하고 상승하는 날이 분명

온다. 모든 방송 매체를 잠시 멀리하고 사

랑하는 사람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훨씬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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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

다.

요즘 같이 않은 시기에는 사고 싶은 집을 찾

으면 오퍼를 하고 인스팩션을 한 후 현금 지불

이 아니라면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집을 산

다.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집 감정을

한다. 은행 돈을 빌리는데 은행 쪽에서는 집이

얼마에 가치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다.

많은 분들에 질문은 만약 집 감정이 집을 사

는 가격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예를 들어 보겠다. 집을 사는 가격은 오퍼

와 계약서에 $700,000 이다. 근데 은행에 집 감

정은 $680,000에 나왔다. 이 경우 바이어는 2만

불을 현금으로 더 준비 하던지 아니면 2만불

을 더 융자로 얻어야 한다. 물론 2만불을 더 융

자로 얻을 때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

만약 Mortgage Contingency가 유효 하다

면 바이어 에이젼트를 통해서 집값을 더 조정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Mortgage Contin-

gency가 유효하지 않다면 2만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거나 자격이 되면 융자로 더 얻어

야 한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수에 오퍼 때

문에 아무 조건(Contingencies) 넣지 못 했는

데 집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이다.

만약 현금으로 집을 산다면 개인적으로 집

감정사(Home appraiser)를 고용해서 집 감

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 만약 mortgage con-

tingency는 없지만 융자를 받는다면 자동적

으로 은행에서 집 감정을 하고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가격 조정은 없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집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집은 없고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에

오퍼로 대부분에 감정사들이 사기로 한 가격

에 감정가를 써 줄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만약 받은 감정가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 한

다면 두번째 감정을 받아 볼수도 있다. 다만

본인에 부담이 된다.

다음 칼럼에는 집 감정을 감정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보려

고 한다.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동네에 비슷한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로 비교 하지만 인컴 prop-

erty, multifamily 1 to 4 유닛 등등

또한 콘도와 보스턴에서는 보기 힘든 코압

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다.

상업용건물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 드리

겠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주택 감정은 어떻게 되죠?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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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7월 3일 - 7월 9일 

●운수: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니 자책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차라리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금

전: 들어오는 것을 신경 쓰느냐고 빠져나가는 돈을 잘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

입 못지않게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애정: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돌아가는 상황부터 잘 살펴야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

쥐띠 | 돌아가는 상황부터 살펴야

●운수: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를 놓친 것이 큰 실수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금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일이 꼬입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으로 버텨야 합니다. ●애정: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

소띠 | 인내심으로 버텨야

●운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순간

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새로운 일이 연결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계약이나 거래로 인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이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애정이 샘솟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토끼띠 | 사랑이 꽃을 피우는

●운수: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볼 수 없습니

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못 보던 것도 보게 됩니다.

●금전: 미리 계산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많으면 겉보기에 남는 것

같아도 현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애정: 상대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밖으

로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속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

범띠 | 거리를 두고 봐야 

● 운수: 바늘허리에 실 묶어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리 급하더라도 대충하다가는 일을 두 번 하게 됩니다. ● 금전: 마

음이 편치 않겠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야 하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 애정: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냐고 할 말을 제대

로 못 하지 마세요. 차마 꺼내기 힘들었던 말도 이제는 해야 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6, 7일 길일. 8, 9일 주의.

용띠 |  아무리 급하더라도

● 운수: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

게 달라집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남보다 한발 앞서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 곳간에 재물이 쌓여갑니다. ● 애정: 오로지 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처럼 외식을 하거나 외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4, 7일 길일. 6, 9일 주의.

뱀띠 |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

● 운수: 어렵고 힘들 것으로 생각한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

을 것입니다. 뿌듯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 금전: 다

른 때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움직여보세요. 금전운이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

이니 열심히 하는 만큼 얻는 것이 커질 것입니다. ● 애정: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5, 8일 길일. 4, 7일 주의.

말띠 | 뿌듯하고 기분 좋은

●운수: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는 정말 수습하기 어렵게 됩니다. ●금전: 실제보다 훨씬 부

풀려진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애정: 순간적으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후회를 남기는 행동을 하

기 쉽습니다. 격한 말을 쏟아내서 상처를 주지 마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9일 길일. 5, 8일 주의.

양띠 | 옳은지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운수: 필요 없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

으리라 생각한 것이 너끈하게 제 몫을 해낼 것입니다. ●금전: 전

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면서 여유

가 생깁니다. ●애정: 웃을 일이 많아지니 집안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모처럼 가족

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 6일 길일. 4, 8일 주의.

닭띠 | 웃을 일이 많아지니 

●운수: 새로운 계기가 생기면서 기대감도 커집니다. 기다리

던 소식을 듣게 되니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

전: 욕심을 버리고 소를 희생시키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의외로 큰 것을 얻게 되는

운세이니 크게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다. ●애정: 평소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입

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까워지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6, 7일 길일. 4, 9일 주의.

원숭이띠 | 큰 것을 얻게 되는

● 운수: 머리만 복잡하고 판단이 잘 안 되는 때입니다. 일단

잠시 쉬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호시탐탐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을 놓아서

도 안 될 것입니다. ● 애정: 남의 말보다 정작 중요한 가족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가족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 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4, 6일 길일. 5, 8일 주의.

개띠 |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

● 운수: 이사나 이전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뭔가 바꾸고

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전망이

밝은 일이 연결될 수 있으니 대인관계를 넓히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수

입도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혼기를 앞둔 자녀를 둔 경우라면 좋은 혼처가 들

어올 때입니다. 자손으로 인해 기쁜 일이 있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5, 9일 길일. 3, 6일 주의.

돼지띠 | 대인관계를 넓히고

문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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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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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

자  = 멍한 눈빛에 대충 묶은

머리, 축 처진 어깨에 힘 빠진

발걸음. 가수 겸 배우 수지가

그간 보여줬던 밝고 쾌활한

이미지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쿠팡플레이 새 드라

마 '안나'로 단독 주연을 맡은

수지는 "너무너무 욕심났던

캐릭터"라고 배역에 대한 애

정을 드러냈다.

수지는 재능은 많지만, 열

악한 환경에 좌절을 거듭하

다가 '안나'라는 이름으로 거

짓말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

가는 유미 역을 맡았다.

유미는 어린 시절 가난 때

문에 재능있는 발레를 그만

둬야 했고, 미술에 재능을 보

이던 고등학생 때는 연인관

계였던 선생님의 배신으로

서울로 강제 전학을 간다.

수지는 "유미의 안쓰러운

상황들을 시청자들도 느꼈으

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한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이어 "유미는 어렸을 때부

터 칭찬을 많이 받고 살아온

아이라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꼈을 텐데, 어른이 돼서 자

신이 보잘것없다고 느끼면서

취약성이 드러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미는 원하던 명문대 입

학에 몇 차례 좌절을 겪고, 아

르바이트로 근근이 살아가다

갤러리에 취업한다. 그곳에

서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온

갤러리 이사 현주(정은채 분

)의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

다 현주의 여권, 학력증명서

등을 훔쳐 달아나 안나로 거

짓된 새 삶을 살아가게 된다.

수지는 유미를 연기하며 '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라

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 초

점을 맞췄다고 했다.

그는 "유미가 나쁘다고 생

각되면 안 되는 작품"이라며

"거짓말을 하는 게 나쁘다는

점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건지 이

여자를 이해해보려고 했다"

고 말했다.

유미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기 자신의 모

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유미에게 대학에

가지 않아도, 화려한 옷을 입

지 않아도 너는 참 소중한 존

재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고 했다.

수지는 1·2화가 공개된 '

안나'에서 보여준 연기로 호

평을 받고 있다. 거짓말을 일

삼는 인물의 불안감을 차분

하고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다.

수지는 연기 호평에 대해 "

칭찬을 들어본 적이 많이 없

어서 낯설다"며 "작품이 재밌

다고 하는데 내 선택이나 촬

영할 때 노력했던 것들을 보

상받는 느낌"이라며 웃었다.

드라마 초반에는 10대 고

등학생부터 20대, 30대 유미

의 모습이 나오는데, 수지는

거짓말에 점점 능숙해져 가

는 유미의 심리에 집중해 연

기했다고 했다.

그는 "나이대별로 유미를

표현하기보다는 초반에는 거

짓말을 하고 들킬까 조마조

마하다가 그 과도기를 넘어

가면서부터는 '이걸 믿네', '

뭐가 이렇게 쉽지'라고 생각

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고

설명했다.

aeran@yna.co.kr

'안나' 수지,  "거짓말하게 된 한 여자의 인생
보여주고 싶었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들의 개별 활동이 본격화한 가

운데 뷔(본명 김태형)가 프랑

스 파리를 찾아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뷔는

블랙핑크 리사, 배우 박보검 등

과 함께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파리로 출국했다.

뷔는 유명 브랜드 셀린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에디 슬

리먼으로부터 개인적인 초청

을 받아 파리를 찾은 것으로 알

려졌다. 에디 슬리먼은 디올 옴

므, 입생로랑 등에서 활약한 디

자이너다.

함께 출국한 블랙핑크 리사

는 셀린느의 글로벌 앰버서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K팝

스타들의 파리 방문에 현지 팬

들의 반응은 뜨겁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에 올려진 영상이나 사진을 보

면 뷔가 머무는 숙소나 방문하

는 장소마다 '월드스타'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한 전 세계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한 팬은 뷔에게 직접 사인받

는 영상을 공유하며 '행운이다

'(lucky)라고 했고, 또 다른 팬

은 '여기 봐줄 수 있나요? 사랑

해요'라고 외치는 모습을 SNS

에 올리기도 했다.

뷔는 파리 패션위크 현장에

서도 단연 주목받았다.

현대미술 전시관인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에서 열

린 셀린느의 패션쇼에 참석하

기 위해 뷔와 박보검, 리사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현지 팬들은

큰 함성으로 이들을 맞았다.

빨간색 상의를 입은 뷔는 몰

려든 팬들을 보고 놀란 듯 한참

을 바라보다 손을 들어 인사했

고 양팔을 가볍게 흔들며 짓궂

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현지 취재진도 뷔를 따라다

니며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으

로 남기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파

리에서의 일정을 팬들과 공유

하고 있다.

그는 파리에 도착한 뒤 한 건

물 옥상에서 찍은 듯한 사진을

올리고 '파리 오랜만이네'라고

글을 적었다. 이 게시물에는 1

천323만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

거나 공원에서 쉬는 모습도 공

개했다.

팬들은 SNS에서 뷔의 영상

과 사진을 공유하며 '역시 슈퍼

스타는 다르다', '너무 예뻐서

어디에 못 내놓겠다.', '우리는

이미 익숙하지만 (현지 팬들의

반응이) 이해된다'고 댓글로 남

겼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후 9년간

의 궤적을 정리한 앤솔러지(선

집) 앨범 '프루프'(Proof)를 발

매한 이후, 그룹 차원의 음악 활

동을 잠정 중단하고 솔로 위주

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es@yna.co.kr

BTS 뷔, 파리 방문에 현지 팬들 환호…'활동 2막'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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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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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어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5/209

뉴톤 지역에서 베이비싯터를 구합니다. 11월초에 해산할 
예정인 애기를 일년동안 돌봐줄 분을 찾습니다.
월~금 까지 출퇴근 하셔도 좋고 함께 계셔도 좋습니다.
자세한것은 아래 전화로 문의주십시오.
헬렌 617-93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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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톱기사 제목이다. 지난 2월

1면에 실렸다. "팩트 틀렸지만 명예훼손은 아

냐”. 명예훼손이란 말이 내눈을 잡았다.  페

일린 전주지사와 뉴욕타임즈간 소송문제에

관한 법원판결이다. 

명예훼손. 실질적 악의가 없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했다. 게다가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받아야 된단다. 보장인가 보

호인가 헷갈리는데 법적으로는 뚜렷히 구별

될게다. 

고대 중국엔 법가法家라는 학파도 있다.

제자백가諸子百家중 하나인데 법에 의한 통

치를 주장했다. 한비자가 대표적인 사상가

했던가. 

한국에선 요즈음 법의 위세가 당당하다.

멀찍하던 법원과 검사양반들이 훌쩍 가까워

졌나 싶은 거다. 신문에도 자주 등장하고 덩

달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도 빈번하다

. 전직대통령도 명예훼손으로 고발 했다던가

. 

어디 그뿐이랴. 멀찍하던 법무장관들이 신

문방송을 장식한다. 이름도 무서운데, 장관

과 검찰총장이다. 한창 법이 득세하는 모양

새이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다던가. 하

긴 검찰총장하던 이가 대통령이 되었다. 법

무부장관 사진이 신문 일면을 장식한다. 그

러나 소시민인 나한테 법이라면 겁부터 난다

. 배심원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도 반갑지 않

은 거다.  

한국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다. BBC라던

데 기사 타이틀하나가 범상치 않다. 번역된

걸 그대로 옮긴다. “한국 대선 1% 안되는 차

이로 승리… 분열된 정치 보여줘”.  고개가

갸우뚱해졌고, 원문을 찾아  읽었다.  He has

won the presidency by less than one per cent

- a sign of just how bitterly divided politics.

해석은 어렵지 않은데,   divided 란 단어가

귀에 거슬렸다.  악의적인 발상은 아닐테지

만 ,  divide를 분열이라 번역하던가?

선거결과는 근소한  차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심각한 분열상을 내보이는 것이라

고 생각치는 않는다.  팽팽한 접전이었고, 균

형이지 않겠나 말이다.  분열이란 말보단 적

절한 균형이 아니겠나 싶은 거다.  운동경기

에선 일진일퇴 팽팽할 적에 더 흥미진진이다

. 지난 한국 지방선거에서도 간발차이로 승

패가 갈린곳이 있다고 들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 민주주의가 살

아 있다는 생생한 확실한 증거일터.  한국 대

통령의 목소리이다.  “국민 통합을 최우선

으로 생각하겠다” 

한국에선 검수완박인가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되었단다. 법이라면 성경에서 자주 나오

는 율법이란 말도 낯설지 않다. 보스톤한인

교회 지난달 달력 그림이다. 굵은 글씨가 인

상적이다.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 하리라. (시편

119:109)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49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MBTI(성격유형검사)를 마치고 ...

십여 년(2008년) 전 Bible study group

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었다. 다름 아닌,

MBTI(성격유형검사)를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진행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었다. 20년 전, 에니어그램

(Enneagram)을 접할 기회가 있어 내게는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경험의 장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을 방문 중에도 명상과

치유에 관한 강의가 있으면 머무는 시간

이 빠듯했지만 참여를 하곤 했었다.

동네의 한 아는 분이 에니어그램에 대

해서 얘기를 하다가 심리학과 치유명상에

관심이 많은 내게 말씀을 해주신다. 동생

이 OO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에니어

그램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더라는 얘

길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게 듣고 흘러보

내고 말았었다. 한국에서 동생이 안식년

을 맞아 1년을 공부도 할 겸 언니네 집에

서 머무는 중이었다. 우연하게도 Bible

study group에서 이 교수를 모시고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검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두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

는 주부가 많기에 관심도는 더욱 높았다.

모인 중에는 젊은 주부들이 많았으며 남

편이 공부하는 젊은 주부들도 많은 탓에

스트레스도 더 많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리니 자기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없고

남편의 뒷바라지와 아이를 키우는 일 그

리고 미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 언어적

인 스트레스도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

서 남편이나 아이에게 화를 자주 내는 자

신과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고 만단다.

또한, 다른 젊은 주부들과 한참 이것저

것을 재어보기도 하고 샘도 부리고 질투

하다 보면 자꾸 비교하는 버릇만 커지니,

자신에게 필요치 않은 열등감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

에게 짜증이 늘고 아이에게 화를 내고 점

점 하루의 생활에 지쳐가는 본인을 만나

며 실망하고 만다. 나 자신도 때로는 나를

잘 모르기에 속상하기도 하다. 헌데, 어찌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 말할 수 있을까.

더욱이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

서 마음대로 할까.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

다 보면 아이들은 훌쩍 자라있고 바꾸고

자 원했던 사람은 정작 그대로인데 애쓰

려 했던 사람인 나 자신이 바뀌어 있는 놀

라운 사실. 아마도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인

가 보다, 그렇게 사는 일이 내 어머니도 그

랬으리라, 내 어머니의 어머니도. 얼마간

의 삶의 오솔길을 걸어오면서 잠시 뒤돌

아 본 뒤안길, 아직은 갈 길이 먼 길일 테

지만 사는 동안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삶을

살기를 소망해 보았다.

부족한 나의 모습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의 성격을 보듬으면서 사랑스러운 나

자신의 장점을 살피며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삶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날이길

그래서 오늘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 축복인 날이라고 표현하는 오늘이면 좋

겠다. 너의 부족함은 내가 안아주고 나의

부족함은 네가 감싸주며 그렇게 우리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마음의 기도를 드려

본다.

MBTI의 16가지 유형 중 MBTI 검사 결

과 나는 ENTP 유형으로 나왔다. 살펴보

면 진취적인, 독립적인, 솔직한, 전략적인

, 창의적인, 융통성 있는, 도전적인, 분석

적인, 영리한, 자원이 풍부한, 의심스러운

, 이론적인 이 결과를 살펴보면서 내 성격

과 참 많이 닮았구나 싶었다. 에니어그램

(Enneagram)이나,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님을..."

전하는 것이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나인데 남이 어찌

나를 알 수 있으며 이해를 받길 기다릴까.

기다림, 기대감은 때로는 실망과 상실을

가져다주기에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

을 만날 수 있다면 이해가 간다. 이렇게 깊

은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삶이 조금은 편안

해지는 일, 상대방도 본인 자신에게도 모

두가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완전해 지는

것이 아니라, 원만해지는 것이다" 이 프로

그램 MBTI를 통해 더욱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 고마운 시간이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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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대수명(83세)이 늘어나면서 암에 걸

릴 확률은 약 38%로 추정된다. 암은 아직까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면

생존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필

수적이다.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암종별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검사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자.

■ 전립선암, PSA 측정검사와 ‘직장수지검

사’로 진단

조기 진단시 생존율이 100%가 넘는 전립선

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혈액검사를 통한 전립선특이항원(PSA) 측정

검사와 직장수지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직장수지검사는 비뇨의학과 의사가 항문을

통해 직장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 후면

을 만져보며 전립선의 크기와 딱딱한 정도, 주

변 조직과의 관계를 짚어내는 검사로 수지 검

사에서 딱딱한 멍울이 만져지면 전립선 암을

의심해볼 수 있다.

■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초음파검

사 

갑상선암은 가족력이 있거나 영아기 또는 소

아기에 얼굴과 목 부위 방사선 조사를 받을 적

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받

아볼 필요가 있다.

갑상선 초음파는 갑상선 결절을 확인하는 가

장 중요한 검사로 갑상선 초음파 영상에서 결

절 유무, 모양, 크기, 방향등을 확인하여 암이 의

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 미세침으로 결절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여 갑상선 암을 진단할 수 있다.

■ 고밀도 유방은 유방 초음파검사 필요 

여성의 경우 가족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방암의 조기검진을 위해 40세~69세 여성은 2

년에 한번씩 엑스레이를 통한 유방촬영을 권고

한다. 유방촬영술은 유방암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촉진과 초음파

검사등에서 발견이 어려운 미세석회화등 유방

촬영술에서만 관찰 가능한 조기암 병변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아시아 여성은 유방의 밀도가 높아 유

방좔영술 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

워 유방초음파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

■ 40세이상 2넌에 한번 위 대장내시경 검사 필

요

위암과 대장암의 가장 정확한 진단방법은 내

시경으로 병변을 직접 관찰하고 조직검사를 시

행하는 것이다. 40세 이상의 성인은 별다른 증

상이 없어도 2년에 한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반

드시 하고, 특히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거나

위암의 선행병변인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이 있는사람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야한다.

대장암 또한 검진을 통해 선종 단계에서 용

종을 발견하여 대장내시경으로 제거하면 대장

암 자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한 검진이 중요하다.

■ 50대 이상 흡연력 가진 고위험군,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

폐암은 사망률이 높고 진단 당시에 이미 병

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 초기의 경우에는 75%의 생존율을 보이나 폐

암이 원격 전이된 경우에는 생존율이 10%로 떨

어진다. 

폐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흉부CT 검

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폐암 고위험군은 저

선량 흉부CT로 폐암 검진의 효과가 증명돼 CT

검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암 조기 발견

을 위해 꼭 해야 할 검사에 대해 중앙대학교

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

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꼭 해야 할 검사”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
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살면서 암 걸릴 확률 38% 
조기진단을 위해 '이 검사'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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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49.1766




